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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심리 급랭, 국내는?
- 컨슈머인사이트, 여행비 지출의향 추이 분석

- ‘해외여행비 늘리겠다’ 3년만에 최저치

- 경기침체와 No재팬 영향 하반기 감소폭 커

- 국내여행도 경기침체로 하락세

 소비자들의 여행 지출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 'No 재팬' 영향으로 일본여행이 격감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전체 해외여행 지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여행도 반사이익 없이 하락해 여행관광 산업 전반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16년 매주 300명-연간 

14400명, 17년 이후 매주 500명-연간 26000명)에서 향후 1년간 여행관련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여행비 지출의향’은 향후 1년간 여행관련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물었을 때 ‘늘릴 것‘(매우 또는 약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 여행비 지출의향 하락 추세 지속

여행비 지출의향은 두 차례의 장기휴일(5월 징검다리 연휴, 10월 추석연휴)이 있던 2017년 급상승했다. 해외 

43.2%, 국내 38.5%로 2016년 대비 각각 4.9%포인트(p), 2.8%p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1]. 그 다음해인 

2018년에 해외는 42.3%(-0.9%p)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내는 36.0%(-2.5%p)로 하락해 2016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아직 2019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1월~10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여행비 지

출의향은 39.2%로 전년대비 3.1%p 떨어졌다. 하락폭이 지난해(0.9%p)의 4배 수준이다. 한편, 국내여행비 지출

의향은 34.5%로 1.5%p 감소해 작년 2.5%p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 'No 재팬'이 찬물 뿌린 해외여행 심리 회복 안 돼

2019년 결과를 월별로 들여다보면 ‘No 재팬’ 이후 여행심리에 나타난 변화를 확연히 읽을 수 있다[첨부]. 

1~6월 해외여행 지출의향은 40% 내외(39.8~40.9%)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7월 인기 해외 여행지인 일

본에 대한 여행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며 해외여행 지출의향이 전월대비 3.2%p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 이

는 2016년 5월(33.3%)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3개월이 지난 10월까지 별다른 반전 조짐이 없다. 반면, 

국내여행 지출의향은 2019년 10개월간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No재팬 운동이 여행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여행수요가 동남아 등 일본 외 지역으로 상

당 수 대체되기는 하였지만 3%p 이상 하락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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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다 해외여행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의향은 2017년을 기점으로 더 커져 4.7%p까지 확대되고, 2018년

에는 6.2%p 차이까지 벌어졌다. △장기 연휴 외에도 △저비용항공사(LCC) 확대로 항공료 부담이 줄었고 △일

본·대만·베트남 등 근거리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단기간 여행이 많아진 것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

게 된 이유다.

계속 커지던 해외-국내 지출의향 격차가 모처럼 줄어 2017년 수준의 차이(4%p)로 돌아왔으나, 해외여행 위

축에 따른 반사이익을 국내여행이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

비심리 위축 때문이지만, 해외여행의 가성비가 더 낫다는 소비자 평가의 영향도 크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 마

음을 돌려 세우기란 쉽지 않다. 국내여행 경쟁력 향상이 선행되어야만 집나간 토끼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림1] 국내 및 해외여행비 지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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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

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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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9 여행비 지출의향 (월별)


